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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22년 간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과 관련된 국내 연구논문의 현황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시행되었다. 국내 5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문헌을 검색하였고 선정 

기준에 맞는 총 14개의 연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13개 연구가 횡단적 조사연구였으며 1개의 연구가 질적연구였다. 

양적 연구 중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을 측정한 도구 중 Maslach Burnout Inventory(MBI)가 가장 많이 사용

되었다.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나이, 결혼 여부, 임상경력,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 월 급여, 종교 여부, 정신과 관련 교육을 받은 횟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근무 시 폭력 경험 여부임을 알 수 있었다. 추후 큰 규모의 횡단적 연구와 

추적연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간호사, 정신과, 병동, 소진, 연구 동향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ast twenty two years of research trends in the burnout of 

psychiatric ward nurses and suggests guidance for future studies. Five domestic databases were used 

in the literature search, and fourteen articles that met the inclusion criteria were reviewed. thirteen 

articles were descriptive, cross-sectional studies and one study was qulitative study. Among the 

quantitative study, the most used instrument to measure burnout of nurses working in psychiatric 

wards was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 The individual factors related to burnout in nurses 

in psychiatric wards were age, marital status,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license status. monthly income, religious status and education related to psychiatry. The most 

related situational factor that affect burnout in psychiatric ward nurses was experience of violence. 

In future research, large-scale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ies should be conducted, and 

based on this, intervention studies should be conducted on reducing the burnout of psychiatric 

ward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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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직무소진은 조직 구성원들의 직장 생활 혹은 조직

생활 중에서 장기간 쌓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고갈상태를 의미하며 개개인과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 직무소진은 단순히 장기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끝나는 단순 현상이

아니며, 스웨덴과 같은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의학적 

증상으로 확립되어 질병으로 분류된다[2]. 간호사의 소진

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3]. 간호사

는 막중한 책임감과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26]. 간

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역시,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소진에 이르게 된다[4,27]. 

다른 병동에 비하여 특히 정신과 간호사는 소진을

경험할 위험이 크며[5-7]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정신 병리적 특성으로

인한 폭력적인 행동 (신체적, 언어적) 또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과 같은 예측 불허한 상황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5]. 

둘째,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정신건강보건

법 개정에 따라 막중한 서류 업무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6]. 셋째, 정신과 병동 간호사는 환자의 기능

과 능력을 최대한 향상하기 위하여 간호사 자신을 지속

해서 치료적 도구로 이용해야 하므로 정신적 에너지가 

다량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7]. 

이러한 상황들은 정신과 간호사의 소진을 일으키며, 

소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정서적 고갈상태로 나타난다[5-8]. 이는 정신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의 저하, 투약의 오류증가, 

간호 이직률의 증가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5-8]. 따

라서,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후로 간호 연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현재 

간호학계에서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개념이나 현상을 선

별하여 이에 관한 연구논문들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작업으로 오래전부

터 인식되어왔다[9,10]. 간호사의 소진과 관련된 선행 

연구 동향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Jeon 과 Beon[11]의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간호사의 소

진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Han과 Kim[25]은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소진에 대한 연구동

향 분석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정신과 간호사는 근무부서 특성상 소진에 노출될 확률

이 다른 병동에 비하여 크며 최근 정신의료기관의 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사회적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4], 정신과 의료진, 특히 간호사의 소진 연구동향 분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신 연구의 동향 분석을 통하여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추후 실행되

어야 할 연구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

내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 정도를 알아보고 소진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

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연구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22년

간 발표된 국내 연구논문 중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

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

이며 구체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과 관련된 연구들의 

특성을 확인한다. 

2)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 측정을 측정한 도구 

유형 빈도와 소진 정도를 파악한다. 

3)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개인 

요인과 상황 요인의 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최근 20년간 정신과 병동 간호사에 관한 

연구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문헌 분석 연구이다.

2.2 문헌 선정 및 제외 기준

  본 논문은 200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발표된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논문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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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소진을 측정한 연구(학위논문 연구 포함)

2) 200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된 연구

구체적인 논문 선정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과 병동 간호사 이외 다른 의료분야 종사자

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논문

2) Full text의 이용 불가로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

2.3 자료 추출 및 분석방법

Fig.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최근 

22년간 출판된 연구논문 중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 검색은 국내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총 5개의 데이터베이스(KISS, 

RISS, KoreaMed, KMBASE, NDSL)를 통해 시행하였다. 

논문 검색에 사용된 주요 검색어는 ‘정신과’, ‘병동’,

‘소진’, ‘burnout’, ‘exhaustion’ 이였으며 이들을 조합

하여 검색을 시행하였다. 문헌 관리는 EndNote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다. 논문의 검색과 검토는 2021년 12월

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60일 동안 연구자와 연구보조

원에 의해 시행되었다. 분석 시 사용된 논문의 출처를 

살펴보면, KISS(68편), RISS(196편), KoreaMed

(88편), KMBASE(96편), NDSL(6편)으로 확인되었다. 

총 454편의 논문 중, 중복된 논문 215편, 소진을 측정

하지 않은 논문 33편, 정신과 간호사 대상이 아닌 논문 

17편,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논문 1편을 제외한 총 14

편의 논문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Fig. 1). 학술지와

학위논문이 중복되었을 때는 학술지 논문을 선택하였다. 

수집된 연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코딩하였고, SPSS 23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Table 1에 설명된 바와 같이, 최근 20년간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 관련 연구논문의 특성을 살펴보면 

13편의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였으며 1편의 연구는 질

적연구였다. 논문의 유형을 보면 8편(57%)이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였고, 6편(42%)이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석사학위 논문이었다. 간호학회지의 경우 정신간호학회

지, 경북간호과학회지에 연구가 게재되었고, 타 학회지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21, 보건사회연구, 보건의료 산

업학회지, 한국산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되었다. 2019년에 

4편으로 정신과 간호사 소진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진

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of the included research

Categories Year Number 

of studies

Percentage 

(%)

Published year 2000-2009

2010-2012

2013-2015

2016-2019

2020-2021

2

2

2

6

2

14

14

14

42

14

Research 

design

Descriptive, 

cross-sectional

Qualitative 

13

1

92

1

Number of 

study 

participants

Less than 100

100-200

200-400

2

6

6

14

42

42

Publication 

type

Master thesis

Nursing Journal

Other Journals

6

3

5

35

21

35

3.1 연구대상 논문의 상세정보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Table 2). 분석된 연구의 연구참여자의 범위는 7명

에서 301 명이었으며, 연구참여자의 80% 이상이 여성임

을 알 수 있었다. 자료수집은 2에서 12개 사이의 정신과 

병동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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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included studies

Study Journal field Name of the journal Research design Sample 

size

Gender

Of the participants

(female)

Number of 

data collection 

sites

Shin & Kim 

(2015)

Public health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Descriptive 

Survey 

(cross-sectional)

156 87.2% 7

Ha & Kim 

(2021)

Nursing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Descriptive

Survey

(cross-sectional)

147 83.3% 7

S.Y.Kim 

(2019)

n/a 

(Mater’s thesis)

n/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cross-sectional)

108 90.7% 3

Yoon (2010) n/a 

(Master’s thesis)

n/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cross-sectional)

210 91.4% 12

Park (2015) n/a 

(Master’s thesis)

n/a Descriptive

Survey

(cross-sectional)

240 87.6% n/a

Jang (2016) n/a 

(Master’s thesis)

n/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cross-sectional)

96 80% 2

Seo, Kang, 

& Jae 

(2019)

Industry-academ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Descriptive

Survey

(cross-sectional)

204 80.9% 8

Kim, Kim, 

Lim (2012)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Descriptive

(cross-sectional)

127 93.7% 5

Park, Lee, 

Kim (2020)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Descriptive

Survey

(cross-sectional)

187 90.7% 12

Shin, Jang 

(2016)

Public health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Descriptive

Survey

(cross-sectional)

239 94.1% 16

J.H.Kim 

(2019)

Public health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Descriptive

Survey

(cross-sectional)

213 81.7% 4

No,Ha  

(2019)

Social Scie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Qualitative 7 100 1

Jang (2004) n/a 

(Master’sthesis)

n/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cross-sectional)

301 290 10

Park (2007) n/a 

(Master’s thesis)

n/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cross-sectional

127 113 11

Table 3. Statistical test used by the included studies

Yea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ron & Kenny

Test
Sobel test

2004 1 1 1 1 1

2007 1 1 1 1 1

2010 1 1 1 1

2011

2012 1 1 1 1

2013

2014

2015 2 2 2 2 2

2016 2 2 2 2 1

2017

2018

2019 3 3 3 3 3 1 1

2020 1 1 1 1 1

2021 1 1 1 1

All 13 (92%) 13(92%) 13(92%) 13(92%) 9(69%)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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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통계 자료 분석방법 동향 비교

본 연구에 포함된 통계분석을 비교한 결과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correlation analysis를 13편(92%)의 연구에서 사용

하였고,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분석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9편(69%),매개 분석방법인 Baron & 

Kenny test와 Sobel test를 사용한 연구가 1편(7%)으

로 나타났다(Table 3).

3.3 소진 측정 도구 및 측정수준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소진 정도를

측정한 도구는 총 4개로 나타났으며, 7편의 연구 (50%) 가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22]를 사용하였다

(Table 4). MBI는 1986년 Maslach와 Jackson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특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학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소진 측정 도구이다

[11]. 본 도구는 총 22문항(5점 척도)을 포함하고 있으

며 하부항목은, 감정소진(9문항), 비인격화(5문항), 자아 

성취감 저하(8문항) 이다[22].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의 

문항별 평균 점수의 범위는 2.14 에서 3.86임을 알 수 

있었다. 3편의 연구에서는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ubscale-version[21] (5점 척도 10문항)이 정신과 간

호사의 소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3편 중 두 연구

의 문항별 평균 점수의 범위는 2.75±0.55에서 

2.71±0.52임을 알 수 있었다. 1편의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감정노동과 소진의 r 값 (r=.010, p=0.900)

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편의 연구에서는 

Pine, Aronson & Kafry (1981)의 5점 척도인 

Burnout Measures (BM)[23] 이 사용되었으며 MBI 

도구와 마찬가지로 소진을 측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쓰이

는 도구 중 하나이다[11]. BM의 하위요인으로는 신체

적, 정서적, 정신적 요인이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3].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에서 BM 측정 도구의 

문항별 평균 점수의 범위는 2.04점에서 2.68점 사이임

을 알 수 있었다. 

3.4 연구자 수별 동향 비교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의 연구자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저자 1인이 8편(57%), 2인이 4편 (28.5%), 3인이 

2편(14%) 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연구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석사학위 

논문이 6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 

Table 4. Instruments used to measure burnout

Instrument Number of Study 

(%)

Mean 

score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

7(50%)

1.Jang(2004)

2.Ha & Kim (2021)

3.Park (2015)

4.Yoon (2010)

5.Jang (2016)

6.Shin, Jang (2016) 

7.Seo, Kang, & 

Jae (2019)

3.86

2.43±0.17

2.57±0.58

2.54

2.14± 0.58

2.64±0.65

2.56±0.53

Burnout Measures (BM; 

Pines, Aronson & Kafry, 

1981) 

3(21%)

1.S. Y. Kim (2019)

2.Kim, Kim, Im 

(2012)

3.Park(2007)

2.68

2.6±0.59

2.04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ubscale-

version

3(21%)

1.J.H.Kim(2019) 

2.Park, Lee, Kim 

(2020)

3.Shin & Kim (2015)

2.75±0.55

2.71±0.52

n/a

2.04±0.89

Table 5. Number of authors by year

Year 1author 2authors 3authors 

2004 1(7.14%)

2007 1(7.14%)

2010 1(7.14%)

2011

2012 1

2013

2014

2015 1(7.14%) 1(7.14%)

2016 1(7.14%) 1(7.14%)

2017

2018

2019 2 (14.28%) 1(7.14%) 1

2020 1(7.14%)

2021 1(7.14%)

All 8(57%) 4(28.5%) 2(14.28%)

3.5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설명하는 개인적 요인과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상황과 

환경을 구성하는 상황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개인적 요인(individuals factors)은 나이, 학력, 결혼 

여부, 월 급여, 종교 유무 등이 분석되었다. Table 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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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연령의 경우, 연령이 낮을

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기혼자일수록(6편), 월 급여가 높을수록(3편), 종교를 가

지고 있을수록(3편), 1년간 받은 정신과 관련 교육을 받

았을수록(1편)정신과 병동 근무 기간이 길수록(8편,) 정

신건강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4편)소진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Table 6. Individual factors related to burnout

Variable
Number 

of studies

Number of articles

Reporting significance

Age 8 (57%) 8

Sex 1 (10%) 1

Education level 2 (14%) 2

Number of educations 

received in a year
1 (10%) 1

Marital status 6 (42%) 6

Monthly income 3 (21%) 3

Religion 3 (21%) 3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8 (72%) 8

Certificatio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 

4 (36%) 4

3.6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요인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과 관련된 상황적 요인

(situational factors)은 Table 7에 제시되었다.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보고된 상황적 요인은 최

근 근무 시 폭력에 노출된 경험 여부, 직급,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게 정신과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Table 7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최근 정신과 

근무 시 폭력을 경험할수록(5편), 감정노동의 정도가 높

을수록(1편) 소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2편), 긍정심리자본

의 수치가 높을수록 (2편), 자기표현력이 좋을수록(1편), 

직무 몰입이 높을수록(1편), 직급이 높을수록(3편), 소진

의 정도가 그렇지 않은 정신과 간호사에 비하여 낮은 수

준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7. Situational factors related to burnout

Variable
Number of 

studies

Number of articles

Reporting 

significance

Worksite 2 (10%) 2

Recent experience of 

violence
5 (45%) 5

Job satisfaction 2 (10%) 2

Self-expression 1 (10%) 1

Job stress 2 (10%) 1

Position 3 (27%) 3

Emotional labor 1 (10%) 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2 (18%) 2

Job engagement 1 (10%) 1

Work shift 1 (10%) 1

4. 논의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근무부서의 특성상

타 부서 간호사들과 비교하면 소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

이 크다. 이는 간호사의 이직률을 높이고, 양질의 간호 

제공이 어려워져 결국은 사회적 문제로 이르게 된다.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년 동안

의 국내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 관련한 연구 14편

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진

행된 원문을 확인 할 수 있는 연구는 총 2편이었으나, 

2010년에서 2021년, 최근 10년간은 총 12편으로 여섯 

배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사의 소진 

현상에 대한 심각성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더욱 확산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의 유형별 

분석 결과, 정신과 간호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중 4편

(36%) 가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석사학위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는 다소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에 시행된 문헌분석 

연구결과[11] 와 일치하는 바이다. 석사학위 논문의 특

성상 연구대상자와 연구의 규모가 비교적 작을 수밖에 

없어 대표성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규모가 

확대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요인(individuals factors)은 나이, 학력, 결혼

여부, 월 급여, 종교 유무 등이 분석되었다. Table 4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나이의 경우 연령이 낮을

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할수록, 기혼자일수록, 월 

급여가 높을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임상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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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수록, 1년간 받은 정신과 관련 교육을 받았을수록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는 연령대가 낮고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폭력을 경

험할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비교적 미흡하여 소

진을 경험하기가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신

과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주기

적인 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과 관련된 가장 큰 상황적 

요인으로는 정신과 근무 시 경험한 폭력 유무였다. 최근 

정신과 근무 시 폭력을 경험할수록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소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소진은 간호사의 이직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

이고,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질수록 간호 인력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량이 증대해져 결국 환자 간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12]. 정신과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측이 불가한 폭력적인 상황이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하며 폭력이 있는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처법

과 주기적인 교육으로 폭력 예방에 대한 방안을 기관적 

차원에서 모색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일반적으로 연 평균 1일 입원 

환자 수가 2.5명당 간호사 1명이지만[32], 정신병원은 

간호사 1명당 환자 13명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33]. 간

호사 대비 환자 수가 많아질수록 정신과 병동 간호사가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한다[8]. 따라서 폭력 상황을 

낮추고, 간호사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더 나은 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간호 인력 보충과 보안시스템

과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한다.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 수준은 각각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문항별 평균으로는 중간 이상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 포함된 각각 

연구의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연구 도구의 총점 또는

문항의 평균만으로는 정신과 간호사의 소진 상태 일반화

시키거나, 예방/중재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국내에서 더 많은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 연구들을 진행하거나 다른 직종과 소진의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2009년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전공의의 소진 정도를 비교하여

측정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28],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다른 직종의 소진 정도를 비교한 연구가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관한 국내 연구를 분석하였고 향후 적합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최근 22년간 연구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고 13편이 횡단적 조사(cross sectional 

study) 연구, 1편이 질적 연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

언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 단위를 정신과 병동 간호사

로 국한되지 않고 정신과 병동 근무자를 통틀어 소진을 

측정하고 각 의료직종의 소진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둘째, 22년간 정신과 간호사 대상으로 소진을 측정한 연

구는 14편밖에 되지 않았다. 추후, 더 큰 규모의 국내 연

구들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소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나이, 정신과 근무기

간)을 고려하여 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하다. 넷째, 추후 연구에서는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 변수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가 시행되

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 감

소와 관련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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